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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선교장에 나타난 성리학적 가족질서에 대한 반증
  




여말선 에 도입되기 시작한 성리학  윤리 은 조선 후기로 갈수록  더 큰 
향력을 행세하며 우리나라의 가족질서를 바꾸어 놓았다. 성리학과 함께 도입되
기 시작한 주자가례와 종법제의 원리 등이 17C 이후 친 제와 장자 심의 재산상
속 등을 정착시키며, 우리나라의 통 인 친족 념이라 할 수 있는 양측  친속
계를 장자 심⋅남성 심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특히 가정은 이러한 유교  
이념과 생활양식을 실천할 수 있는 장소로 인식되었는데, ‘집은 작은 사회’라는 말
에서 볼 수 있듯 한 가정은 당  사회의 모습을 집약해 놓은 것으로 악되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러한 경향은 ‘부부유별’이라는 삼강오륜의 한 덕목과 ‘내외’라는 
유교  윤리에 의해 남녀의 생활 역을 분리시키는 형식으로 나타났다. 한 로, 
‘남녀칠세부동석’이나 ‘남녀불공식(男女不共食)’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조선시
 가옥구조의 형에 따른 주택들은 “안채와 사랑채를 각각 따로 구분해 남녀를 
격리시켰던 것”1)이다.
그러나 과연 국가가 일일이 간섭할 수 없는 개개의 가정에까지 이러한 성리학  
가족질서 념이 엄격하게, 그리고 리 퍼져 있었는지에 해서는 의문을 제기해 
볼만 하다. 조선시 의 성리학은 백성들을 심으로 자연스  퍼진 것이 아니라 국
가 주도로 ‘도입’된 것이라는 , 조선 기까지는 종법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아 
양측  친속 계의 인식이 남아 있었다는 , 친 제 역시 17C에 이르기까지는 사
부가에서 조차 리 퍼지지 않았다는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유교 인 원리
에 따라 집안에서 남녀를 구분하여 남성을 우 에 두는 인식도 철 히 지켜졌다고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집안의 경제
권을 표상하는 ‘곳간 열쇠’는 시어머니에서 며느리에게로, 즉, 여성을 심으로 승
계되었기에 ‘사회’와 척 에 있는 개념으로서의 ‘가정’에서는 오히려 여성의 지
가 더 높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곤 한다. 이에 아래에서는 강릉 지역에 보존되
고 있는 조선시  가옥들의 구조를 살펴보면서, 성리학 인 가족질서를 뒷받침 해 
1) 이배용 외, 우리 나라 여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1, 청년사, 1999, pp. 164-165 참조. 물론 
이는 가옥의 규모가 큰 양반 주택에서 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그러나 규모가 작거나 신분이 낮
은 사람이 소유했던 가옥의 경우에도 안방과 사랑방, 내측과 외측의 구분이 있었다는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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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는 이를 반증하는 특성들을 고찰해 보려 한다. 조사 상을 강릉 지역으로 
한정지은 것은 유년시  장학습으로 수차례 답사한 가옥들이 많아 친숙하게 
근할 수 있었고, 조선 ⋅후기의 여러 가옥이 비교  잘 보존되어 있어 그 비교분
석이 용이하 기 때문이다. 
 
Ⅱ. 분석 상
본문에서 분석할 상이 되는 가옥은 최응  고택, 이 로 가옥, 선교장이다. 본
격 인 분석에 앞서, 분석의 상이 되는 이 세 가옥의 건립시기  그 내력, 그리
고 주된 분석 자료가 될 가옥구조를 살펴보기로 한다.
최응  고택은 율곡 이이가 태어난 ‘오죽헌’을 별당으로 가지고 있는 본가(本家) 
건물이다. 세종 의 문신 최치운의 아들인 최응 (1428∼1507)이 지은 건물로 
15C 후반에 완공되었다. 이후, 최응 의 집은 그의 사 인 이사온에게, 다시 이사
온의 사 이자 사임당의 아버지인 신명화에게 차례로 물려졌으며, 이어 신명화의 
넷째 딸이 낳은 아들인 권처균이 묘지를 리하는 조건으로 분재 받았다.2) 이 때
부터 이 고택의 소유권은 안동 권씨 집안의 후손들에 의해 해지고 있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당인 몽룡실과 연결된 하나의 문을 들어서면 안채와 
아래채, 사랑채가 ㄷ자 형태를 취하는 가옥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 로 가옥은 조선시 의 표 인 여류 시인인 허난설헌이 태어난 집터로 알
려져 있으나, 건립 연 는 미상이다.3) 그러나 허난설헌의 아버지인 허엽(1517∼
1580)이 의 오죽헌에서 태어난 이이(1536∼1584)와 같은 시 에 활동을 하
다는 4)과 그의 호인 ‘ 당(草 )’이 이 가옥이 치한 마을의 이름으로 재까지 
쓰이고 있다는 에 주목해 보면, 허엽이 한창 조정에서 활약하여 그 인지도가 높
았던 시기에 이 가택이 지어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즉, 최응  고택의 건축시
2) 한건축사 회 편, 민가건축 Ⅰ, 보성각, 2005, p. 126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3) 강원도 강릉시 당동 475-3 강릉 이 로 가옥 앞에 세워진 문화재 설명 표지  참조.
4)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허엽은 1544년 진사의 자격으로 과거에 제하 고, 사간의 지
까지 올랐다가 1517년 병으로 사직하 다. 조선왕조실록 종 104권, 39년(1544 갑진 / 
명 가정(嘉靖) 23년) 9월 9일(을사) 6번째 기사  선조 5권, 4년(1571 신미 / 명 융경(隆慶) 
5년) 11월 6일(갑자) 2번째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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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다는 조  늦은 16C 후반쯤에 지어진 것으로 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가옥은 안채와 사랑채, 곳간채가 ㅁ자 배치를 하
고 있으며, 남성들이 드나드는 문과 여성들이 드나드는 문이 구분되어 있다.
선교장은 1700년 에서 1900년 까지 조선 후기 200여 년에 걸쳐 지어진 
택이다. 세종의 형 효령 군의 10 손인 이내번이 1760년 에 강릉에 정착하여 
지 의 안채를 창건하 고, 이내번의 손자인 이후가 1815년에 이르러 남주인 용
의 사랑채로서 기능을 하는 열화당을 지었다. 이후, 이내번의 6 손 이근우가 
1920년에 안채의 일부를 헐어내고 재의 ㄱ자 모양의 동별당을 앉힘으로써, 지
과 같은 선교장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5)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형
인 사랑채 기능을 하는 ‘열화당’과 안채가 서별당을 사이에 두고 완 히 분리되어 
있으며, 서별당과 안채 사이에도 담을 쌓아 가로막은 모습을 볼 수 있다. 안채를 
드나드는 문과 열화당을 드나드는 문을 따로 만들었는데, 이 로 가옥과는 달리 두 
문이 일직선상에 치한다는 이 특기할 만하다.
   <그림 1> 최응현 고택의 가옥구조6)      <사진 1> 오죽헌 안내도 상의 최응현 고택
          
 <그림 2> 이광로 가옥의 가옥구조            <그림 3> 선교장의 가옥구조7) 
5) 이기서, 강릉 선교장, 열화당, 1996, p. 84.
6) 한건축사 회 편, 앞의 책, p. 127에서 편집.
7) 의 책, p. 141에서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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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강릉의 조선시  가옥과 성리학  가족질서
에서 개 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강릉 지역에 존하는 표 인 조선시  
건축물인 세 가옥은 혼란스러웠던 성리학의 도입 시기를 지나 성리학이 안정 으
로 정착하는 15C 후반 이후에 지어진 것으로, 최응  고택, 이 로 가옥, 선교장 
순으로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옥구조에도 당 를 지배했던 사상이 반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기본 으로  세 가옥 모두에 성리학  가족질서의 특성
이 나타나 있을 것이다. 이에 아래에서는, 분석의 상이 되는 가옥들을 서로 비교
⋅ 조하면서, ‘부부유별’로 변되는 성리학  가족질서와 조선 후기로 갈수록 강
화되는 종법 ⋅가부장  가족질서가 개개의 가옥들에 어떻게 반 되어 있는지 살
펴보려 한다.
  1. 공간 구성과 ‘남녀유별’의 원리
우선 세 가옥은 모두 성리학 인 념에 따라 ‘남녀유별’을 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크기나 구조의 차이를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사랑채와 안채를 독립된 
건물로 건축하여 남성과 여성의 공간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
의 가장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가정에까지 성리학  념을 깊숙이 도입하고
자 하 던 조선  왕조의 노력과 상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조선 3  
왕인 태종 때부터 “오부(五部)에 (令)을 내리어 부부(夫婦)가 침실(寢室)을 따로 
하게”8) 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특히 세 가옥 모두 양반 사 부가의 소유라는 
에 주목해 보면 이러한 성리학 인 가족질서는 더욱더 잘 반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우계연보보유｣ ‘덕행’ 편에 기록돼 있는 다음과 같은 구
로도 확인할 수 있다.
집 안에 거처할 에 매일 아침 사당에 배알한 뒤에 물러 나와서 반드시 바깥사랑채에 거처하
여, 일이 있지 않으면 안채에 들어가지 않았다. 내외가 엄격하여 규문(閨門)이 정돈되고 엄숙하
으므로 부인과 의상(衣裳)을 하고 앉지 않았으며 앉는 자리를 항상 멀리 떨어지게 하 다.9) 
8) 조선왕조실록 태종 5권, ｢오부에 을 내려 부부가 침실을 따로 쓰도록 하다｣, 3년(1403 계미/ 
명 락(永 ) 1년) 5월 27일(계묘) 2번째 기사
9) 성혼, 우계집 우계연보보유(牛溪年譜補遺) 제1권, ｢덕행(德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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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이광로 가옥 협문에서 바라본 안채와 
사랑채 사이의 내외담
｢우계연보보유｣는 윤증이 성혼을 기리기 해 성혼과 련된 자료를 정리하여 
성혼의 서 우계집에 추가한 술이다. 당  최고의 성리학자  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성혼이 안채에 거의 출입을 하지 않았고 부인과 멀리 떨어져 앉았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러한 행동을 후 에 ‘덕행’이라고 평하고 있는 을 통해서, 
조선시 에 남녀의 생활공간 구분은 당연하고 올바른 것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시  변화에 따른 가부장  가족질서의 강화
이러한 공통 에도 불구하고, Ⅱ장에서 간략하게 기술한 세 가옥의 특성만으로
도 세 가옥의 구조는 서로 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 
차이 들을 가옥의 공간 구조  측면과 시각  측면 부분으로 나 어 살펴보면서, 
시  순으로 나타나는 변화양상을 ‘가부장  가족질서의 강화’라는 측면과 연  지
어 해석해 보려 한다.
(1) 공간 구조  측면에서의 변화
세 가옥의 공간 구조 인 측면
을 비교했을 때 두드러지는 첫 번
째 특징은, 조선 후기에 건립된 
것일수록 사랑채와 안채의 구분이 
더욱 엄격해져 ‘거주 공간’의 단
이 강화된다는 이다. <그림 1>
에서 볼 수 있듯이 15C 후반에 
건립된 최응  고택의 경우, 외견
상으로는 사랑채와 안채가 떨어져 
있는 독립된 건물로 존재하고 있
으나, 실질 으로는 아래채가 이 
둘을 연결함으로써 단순히 ㄷ자 건물의 일부를 여성이, 다른 일부를 남성이 나 어 
쓰고 있는 듯한 느낌을 다. 더구나 사랑채와 안채 사이를 가로막는 아무런 장치 
없이 사랑채와 안채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남녀의 공
간구분을 제외하고는 가부장  가족질서의 면모를 악할 수 없다는 해석까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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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한다. 그러나 16C 후반에 지어진 것으로 추측되는 이 로 가옥만 하더라도 
사랑채와 안채 사이의 구분은 엄격해 진다. 사랑채를 심으로 하는 사랑마당과 안
채를 심으로 하는 안마당 사이에 내외담을 쌓아서 남성과 여성으로 하여  서로
의 공간에 한 시선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선교장의 경우 더
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앞의 두 가옥의 배치와는 달리 열화당과 안채 사이
에 긴 담을 쌓았을 뿐 아니라 두 공간을 거리상으로도 멀리 배치함으로써 남성과 
여성의 공간을 완 히 단 시키려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음의 사료들과도 그 
맥락이 통하는 사실이다.                                              
 
① “그 상언(上 )을 살펴보면 의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 무릇 재상(宰相)이나 조 (朝官)의 
집은 안채와 사랑채가 동떨어진 것이 많아서 노비(奴婢)의 하는 짓을 혹은 모두 알지 못하
옵니다.…”10) 
② 지방의 고을에서는 반드시 호구수를 늘이려고 하여 그 폐단이 호구수를 락시키는 것보다 
더 심합니다. 혹은 한 집안에서 호구를 나 게 하고 사랑채를 각기 따로 호 을 만들게 하
는 등 백성을 병들게 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11)
 
①은 조선 연산군 때의 자료이다. ‘재상이나 조 ’의 집인 경우에 안채와 사랑채
가 동떨어진 것이 ‘많다’는 것을 항변의 근거로 드는 것으로 보아, 조선 기까지 안
채와 사랑채를 구분하는 건축이 리 행해지지 않았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선 정조 의 기록인 ②에서는 사랑채를 하나의 호 으로 편입하려는 시도가 일
어날 만큼, 지방에서조차 사랑채가 안채와 엄격히 독립된 구조물로서 건축되었음
을 알 수 있다.
세 가옥의 공간 구조  변화로 들 수 있는 두 번째 특징은 집안을 드나드는 ‘이동 
공간’의 단  역시 강화된다는 이다. 최응  고택의 경우 본가로 들어오는 문
은 오직 하나이다. 남성과 여성 모두 이 하나의 문으로 드나들었다는 것이다. 더구
나 사랑채와 안채 사이를 가로막는 구조물도 하나 없고 마당도 나뉘지 않은 채 통
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집안을 드나들면서 가족 구성원들은 남녀 할 것 없이 서로 
10) 조선왕조실록 연산 27권, ｢죄인 심미의 죄를 그 딸의 상소로 다시 논하다｣, 3년(1497 정사/
명 홍치(弘治) 10년) 9월 22일(경신) 3번째 기사 
11) 조선왕조실록, ｢한성부 윤 홍억이 호 을 개수하는데 따른 폐단을 아뢰다｣. 정조 33권, 15
년(1791 신해/청 건륭(乾隆) 56년) 7월 16일(기축) 3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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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치기 쉬웠던 것이다. 그러나 이 로 가옥의 경우, 남성과 여성이 드나드는 문
이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성들은 집 정면에 치한 솟을 문으로, 여성들
은 우물 의 좁은 문으로 출입해야 했던 것이다. 따라서 일부러 의도하지 않고
서야 남성과 여성은 같은 가족을 구성하고 있었음에도 집안을 드나들며 만날 수 없
었을 것이다. 이러한 은 선교장의 경우에서 더욱 심해짐을 알 수 있는데, 두 
문을 일직선상에 그것도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설치함으로써 남녀가 같은 문으로 
통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징 으로까지 철시키고 있다.
(2) 시각  측면에서의 변화
세 가옥의 시각  측면의 변화로 들 수 있는 첫 번째 은 사랑채의 크기가 비
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진 1>의 최응  고택이나 <그림 2>의 이 로 가옥의 경
우에는 안채가 사랑채보다 훨씬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선교장의 경우에는 열화당, 서별당, 연지당이 치해 있는 사랑마당이 안채가 치
해 있는 안마당의 면 보다 훨씬 넓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하나의 건물로 이루어진 
안채에 비해, 사랑채의 기능을 하는 건물은 열화당, 서별당, 동별당 3채에 이르는 
것으로부터도 도출해 낼 수 있는 결과이다. 이러한 경향은 1819년 정약용이 간행
한 아언각비의 다음 구 과도 통하는 것으로, 역시 남녀를 구별하면서 여성들의 
지 를 약화시키는 조선시 의 가부장  가족질서의 강화와 련 있는 것이라 하
겠다. 
옛날 풍속에는 內 (안채)는 넓고 크고, 外 (바깥채)는 낮고 작으며, 廊廡(낭무)와 다름이 
없으므로(별다른 시설이 없으므로) 국 廊(사랑)의 이름으로 모칭한 것이다. 지  세상에는 
사랑채가 더욱 넓고 크므로 사랑이란 이름은 합당하지 않게 되었다.12)
‘사랑채’는 원래 크기도 작고 별다른 기능을 하지 못해 붙여진 이름이었으나, 조
선 후기로 갈수록 그 크기가  커지고 집안에서 요한 치를 차지하는 건물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에 따라, 안채가 집안 깊숙이 자리 잡게 되어 외 상 에 잘 띄지 않게 된 
이 시각  측면의 두 번째 변화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최응  고택의 경우 문이 
12) 정약용, 정해렴 역주, 아언각비⋅이담속찬, 실학사, 2005, p. 14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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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선교장 전경14)
안채와 사랑채의 측면 사이
에 놓여 있어(<그림 1> 참
조) 문을 들어오면 안채
와 사랑채가 동등한 비 으
로 보 다. 그러나 이 로 
가옥이나 선교장의 경우, 
안채가 집안 뒤편으로 배치
되고 문의 정면에는 사랑
채를 치시킴으로써, 외
상 사랑채에 시선이 집 되
도록 하고 안채는 잘 보이지 않도록 하 다. 특히 선교장의 경우 이러한 이 잘 드
러나는데, 선교장을 정면에서 조망해보면 열화당은 에 잘 들어오는 반면, 안채는 
동별당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는다. 그 결과 안채가 집안에서 내 한 역이라는 
느낌을 주고 있는데, 이 역시 여성을 억압하는 시각  환경으로 작용하는 것으로서 
“여자는 문 밖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출입할 때에는 울로 얼굴을 가리게”13) 한 
행이나 뛰기의 유래와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Ⅳ. 선교장에 나타난 성리학  가족질서에 한 반증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 가옥구조를 통해 최소한 공간 구조 이고 시각 인 
측면에서는 강릉의 조선시  가옥구조에도 성리학 인 가족질서가 확립되고 강화
되는 경향이 그 로 반 되어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도식만으로는 설명
할 수 없는 가옥의 특징들도 곳곳에서 발견되는데, 성리학  가족질서가 가장 강조
되었던 조선 후기에 지어진 선교장의 경우를 그 로 들어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안채와 사랑채를 잇는 은 한 통로가 있었다. 에서 지 한 바와 같이 열
화당과 안채의 경우, 거리상으로는 두 건물이 매우 떨어져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
13) 이배용 외, 앞의 책, pp. 164 참조.
14) 선교장을 멀리서 조망했을 때, 열화당의 차양과 동별당의 앞 구조물은 한 에 들어오는 반면, 
안채는 지붕의 일부마  가려서 거의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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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그 사이에 놓여져 있는 ‘서별당’을 통해 실질 으로는 연결되어 있던 건물과 다
름없었던 것이다. 서별당은 집안의 남녀 아이들을 모아서 교육하고 서재로 활용하
던 곳인데, 열화당, 서별당, 안채 세 건물은 마루를 통해 은 히 연결돼 있었다고 
한다.15) ‘부부유별’의 원리를 강조하는 사회 속에서 부부 생활을 유지하기 해
서는 남들이 볼 수 없는 경로로써 남성과 여성의 공간을 이어  필요가 있었을 것
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은 부분의 조선시  가옥들이 작은 사랑의 
벽장문을 열면 안채의 건 방으로 통한다든지, 며느리가 거주하는 건 방 뒷면에 
사랑채로 통하는 쪽문이 있다든지 하는 식으로 남성과 여성의 공간을 연결해 주는 
은 한 비 통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견해16)와 통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사료를 통
해서도 이러한 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임진난 에 공이 스스로 순국(殉國)할 것을 결단하고 매양 공청에서 물러나오면 사랑채에서 
거처하면서 안방과 통행하는 문을 잠그고, “가사(家事)로써 내게 말하지 말라.”고 하고 형과 
이와 더불어 서로 하직하 다.17)
안‘채’가 아닌 안‘방’과 통행하는 문이 사랑채에 존재하 다는 에서 겉으로는 남
녀의 공간을 엄격히 구별해 놓았다 하더라도, 안으로는 두 공간의 실질  연결을 
도모하려 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안채가 집안 깊숙이 배치됨으로써 실질 으로는 가옥의 심에 치한 셈
이 되었다. 선교장을 바깥에서 보았을 때, 열화당은 집의 심인 양 번듯하게 서 
있는 반면, 안채는 다른 건물들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상이 크지 않
은 건물인 듯 느껴진다. 그러나 <그림 3>을 자세히 살펴보면 열화당은 오히려 체 
가옥의 한 쪽 구석에 치우쳐져 있고 안채가 가옥구조의 심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집안 다른 공간에서의 근성을 살펴보면 이러한 이 더욱 부각되
는데, 안채는 서별당, 연지당, 동별당 등에 둘러싸여 있어 어느 공간으로든 이동하
기 편리한 치에 있는 반면, 열화당의 경우는 서별당과 연지당, 작은 사랑채만이 
15) 김 렬, 앞의 책, p. 246 참조. 다만, 재의 서별당은 한국 쟁 때 소실된 것을 1996년 복원
한 것이라 이러한 사실을 직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세 건물의 치를 고려해 보면, 충분히 
상할 수 있는 이다. 
16) 서윤 , 집우집주, pp. 129-130 참조.
17) 이 익, 연려실기술 제18권 선조조 고사본말(宣祖朝故事本末), ｢선조조의 상신(相臣)｣ 이항
복(李恒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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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이 있을 뿐, 동별당이나 사당으로 가기 해서는 매우 멀리 돌아가야 하는 
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경북 경주의 양동마을 ‘낙선당’에서의 안마당과 부엌
의 상도가 16C에서 19C로 갈수록 커진다는 건축학계의 연구결과18)로도 뒷받
침되는 사실이다.
셋째, 안채를 허물고 동별당을 건축함으로써 사랑채와 안채를 다시 결합시키려
는 모습이 보인다. 1920년 이근우가 건축한 동별당은 주인이 기거하면서 가족들의 
회의장으로,  집안 친척들의 소로 사용하던 곳19)이라 한다. 그 다면 결국 
기존의 열화당과 마찬가지로 사랑채의 역할을 하던 공간이라는 해석이 가능한데, 
이러한 동별당을 안채에 덧붙여 지었다는 은 선교장이 처음 설립될 당시만 하더
라도 엄격히 구분하려 했던 남성의 공간과 여성의 공간을 후 에 들어와서는 다시 
결합시키려 했다는 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이 역시 가부장  가족질서의 기
반이 되는 부부유별의 원리에 배치되는 특성이라 하겠다. 
Ⅴ. 결론  남은 과제
지 까지 강릉지역에 존하는 조선시  ⋅후기 건축 가옥들을 바탕으로 이들
에 반 된 성리학  가족질서와 시 에 따른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성리학  가족
질서에 반하는 특성들 한 지 해 보았다. 우선 사랑채와 안채를 엄격히 구분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에서 세 가옥 모두에 ‘부부유별’과 ‘내외’라는 성리학 인 가족 
념이 반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 시 가 변화함에 따라, 공간 구조 인 
측면에서 거주 공간과 이동 공간이 철 히 단 되는 모습을 보이고, 시각 인 측면
에서 사랑채가 비 해짐과 동시에 안채가 집안 깊숙이 치되어 바깥과의 교류를 
제한받는 모습을 보인다는 에서는, 조선 후기로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가부장  
가족질서의 경향이 가옥구조에도 어느 정도 반 되고 있다고 단할 수 있다. 그러
18) 최윤경, ｢주택평면에 나타난 여성의 사회공간  지 에 한 연구｣,  한건축학회논문집 19권 
1호, 한건축학회, 2003, pp. 84-86 참조. 특정 공간의 상도는 그 공간으로부터 체 공간
구조에 포함된 다른 모든 공간으로 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이단계의 역을 기본으로 계산되는 개
념으로, 특정 공간의 상도가 높다는 것은 다른 모든 공간으로부터 그 공간으로의 근이 상
으로 용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9) 김 렬, 앞의 책, p.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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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채와 사랑채를 연결시키는 통로가 있었다는 , 안채가 집안의 심에 치하
게 되었다는 , 사랑채 기능을 하는 공간을 안채와 다시 결합시키려는 시도가 보
인다는 에서 성리학  질서가 가옥구조에 그 로 반 되어 있다고 단정 짓기에
는 무리가 있음 한 알 수 있다.
그 다면 조선시 의 가옥구조를 당 의 성리학  가족 질서와 어떻게 연  지
어 악해야 할까? 에서 지 한 특성들을 꼼꼼히 살펴보면, 가옥구조에 성리학
 가족 질서가 반 되어 있는 부분들, 즉, 공간 구조 이나 시각 인 특성들은 ‘형
식’ 인 측면에 해당하는 반면, 이에 반하는 부분들은 부부 생활이나 여성들의 활
동 등 ‘실질’ 인 측면을 반 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조선시
의 가옥 문화에 있어, 형식 으로는 당 에 리 퍼져 있던 성리학  가족질서를 
반 하여 남녀의 공간을 엄격히 구분 짓고 여성의 활동을 극히 제한하는 모습을 보
지만, 실질 으로는 남녀가 집안 생활을 함께 하는 기회도 많았고 여성들의 집안 내 
지 도 그리 낮지 않았던 등 꼭 성리학  가족질서를 따르지만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은 최응  고택이 상속되는 과정(Ⅱ장 참조)이나 선교장을 처음 건립
한 이내번이 강릉에 정착하는 과정20)을 통해서 발견되듯이, 당  사람들의 의식에
는 아직까지도 남귀여가혼의 형과 양측  친속 계의 유산이 남아 있었다는 사
실과도 통한다. 통 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가부장 심의 성리학 인 구
조물을 건축하 다는 것은 일단 형식만이라도 따르고 보자는 심산을 드러내는 것
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련해 의 가정에서는 남녀가 구별 
없이 지내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집안에서 가장 요한 공간  하나로 부엌을 꼽
는다는 사실 한 주목할 만하다. 제사 승계나 호주제 등 조선시 에 성립된 다른 
종법  가족질서의 요소들이 최근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었다는 을 고려해 
보면, 집안 생활과 련된 요소들에 해서만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 다고 결론
짓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리학  가족질서가 지배하고 있었던 조
선시 에도 집안 내에서의 실질 인 생활에서만큼은 남녀가 동등한 지 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조심스  해 볼 수 있는 것이다.
20) 의 책, pp. 229-231 참조. 이내번의 부친 이주화는 원래 충주에 거주하던 토반층이었다. 이
내번의 친모친은 이주화의 셋째 부인 안동 권씨 는데, 권 부인이 아들 이내번과 함께 강릉으로 
이주하게 된 것은 충주 시 의 차별  분 기를 피해 친정의 연고가 있는 강릉으로 옮겨 온 것이
라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고 한다. (최응  고택의 상속 과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강릉에는 
안동 권씨 세력도 기반을 잡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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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강릉이라는 지나치게 한정된 공간과 3채밖에 되지 않는 가옥을 통해 악
된 내용들이라 이러한 견해들을 일반화하기에는 당연히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분석의 상이 된 최응  고택의 경우 “조선 기의 양반집 모습을 그 로 
보존한 희귀한 ”21)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선교장의 경우에도 “조선 후기의 형
인 사 부의 택”22)으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이번 검토는 조선시  성리학  
가족질서의 실제를 악하는 데 조 이나마 도움이 되는 시도로서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폭넓고 정 한 학계의 조사를 통해 이 분야에 한 연구가 진
되기를 기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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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효 준 (법과대학 법학부)
강릉의 조선시대 가옥을 통해 본 성리학적
가족질서의 실제
조선시 에 지어진 강릉의 가옥 세 채를 비교하여 그 구조에서 성리학  가족 질서
의 형식과 실제를 찾는 흥미로운 리포트입니다. 고향에 있는 가옥들을 직  답사하고 
련 자료를 찾아 참고하며 나름의 결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들어가며’ 부분에서 ‘남녀유별’과 ‘남존여비’로 집약되는 성리학  가족 질서에 
해 주로 언 했는데 이 리포트는 가족질서와 가옥 구조를 연결시키는 시도이기 때
문에 이 두 가지가 왜, 어떻게 연결 가능한지에 해 좀 더 써 다면 체 인 설득
력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분석의 상’에서 세 가옥의 구조를 그림과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들
은 3장과 4장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매우 요하기 때문에 독자는 뒷부분을 읽다
가 계속 앞쪽을 넘겨보는 수고를 감수해야 하는군요. 앞부분의 그림을 뒤로 가져온
다거나 간략한 그림을 뒤쪽에서 한 번 더 제시한다든가 하는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
다. 한 선교장의 경우, 남녀가 드나드는 문이 일직선상에 치한다는 설명이 <그
림 3>만으로는 방 이해되지 않습니다. 
3장의 분석에서 세 가옥의 비교는 크게 공간 구조  측면과 시각  측면으로 나
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각  측면의 변화로 제시된 사랑채 크기 변화나 안채 배
치 역시 결국은 공간 구조의 문제로 여겨지므로 이러한 소제목이 한지 의문입
니다. 공간의 연결성, 공간의 배치와 같은 구체 인 소제목이 달성 면으로나 정
확성 면으로나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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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은 선교장에 을 맞춰 남녀유별이나 남존여비에 반하는 특성을 찾고 있습
니다. 그런데 세 번째에 언 된 동별당은 1920년 에 지어진 것인 만큼 성리학  
가족질서와 련시키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성리학  가족질서가 가장 강조되었
던 시기에 지어진 선교장의 경우를 그 로 들어’라는 4장 첫머리 설명과도 맞지 
않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로 든 안채와 사랑채의 연결성은 최응  고택
이나 이 로 가옥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인지, 만약 나타난다면 함께 언 하는 편
이 쓴이의 주장을 더 강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체 제목이나 소제목은 좀 더 간명하게 만들면 어떨까 합니다. 제목과 목차를 
처음 보았을 때 조  모호하고 복잡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를 들어 3장의 경우 
‘조선시  가옥에 반 된 남녀유별’이라는 소제목을 붙이고 이를 다시 ‘거주 공간의 
단 ’, ‘이동 공간의 단 ’, ‘안채와 사랑채의 계’와 같은 부분으로 나눠 다면 
체 내용을 한결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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